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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한 표현력, 다양한 음색, 악기들의 완벽한 조화는 트리오 무자르토의 음악적인 기초이다. 마틴 쉬밍케 (바이올린), 하우케 핰 (첼로), 아츠코 세키 (피아노), 세 명의 음악인들은 하나로 조화되어 최고수준의 실내악을 위한 음악적인 도전을 추구한다.
 
2002년 조직 후 트리오 무자르토는 빠른 시간내에 청중을 감동시키는 연주들을 성황리에 마쳤고, 그 후 첫 번째 CD (베토벤, 브람스, 마틴 게릭의 작품)를 녹음하기에 이르렀다.
청중들이 모든 음악적인 순간들을 경험할 수  있도록 하는 강렬한 음악, 작품과 작품해석에 대한 경외심은 트리오 무자르토의 음악적인 목표이다.
 
트리오 무자르토는 고전파와 낭만파의 작품에 중점을 둔 레파토리 이외에도 20세기 작곡가들과 현대작품의 해석에도 심혈을 기울인다.
그들은 라이프찌히 (멘델스존하우스), 베를린(콘체르트하우스), 도르트문트(콘체르트하우스) 등 유명한 홀에서 성공적인 연주회를 마쳤다.
 
트리오의 창단멤버이자 피아니스트였던 뭉고 얀진둘람이 2007년 11월 비극적으로 사망한 후, 그녀의 오래된 지인이며 국제 슈베르트 콩쿨(도르트문트)의 우승자인 아츠코 세키가 2009년부터 피아노 파트를 담당하게 되었다.
